
- 153 -

?
대한지리학회지 제54권 제2호 2019(153~163)

제주 중산간 지역의 과거 경관 변화와 인간 
그리고 오름의 환경사적 의미

박정재*·진종헌**

The Historical Landscape Change of Jeju Mid-mountain Area  
and Human Activities, and Implications of Oreums  

for the Environmental History of Jeju Island

Jungjae Park* · Jongheon Jin**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2A03068730).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국토문제연구소 겸무연구원(Professor, Deparmtent of Geography/ Adjunct Researecher, 

The 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jungjaep@snu.ac.kr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Gongju National University), jhjin@kongju.ac.kr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물영아리 습지 퇴적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과거 중산간 지대와 오름의 경관 변화 과

정을 밝혔다. 인간의 농경이나 목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제주도의 중산간지역은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대

부분 산림지대였다. 당시에는 일부 오름에만 초지가 산재하여 분포하고 있었다. 이후 제주도로 들어온 본토의 

농경민들은 척박한 토양 탓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작물농경에서 초지 오름을 이용한 목축으로 관심을 돌리게 된

다. 이는 제주도에서 원점령기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집약적인 우마 사육이 이루어진 과정의 시작이었다. 화분

과 세립탄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오름 주변의 중산간지역에 목축을 위한 초지 확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탐라국이 고려의 군현 체제로 편입된 AD 1100년경부터이다. 13세기 말에 이르면 원나라가 제주도의 초지 위에 

탐라목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미 현재와 유사한 크기 및 형태를 갖춘 광활한 초지가 조성된다. 중산간의 이

러한 인위적 경관은 고려 및 조선시대에 걸친 지속적인 목축 활동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대부분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제주도에서 독특한 목축문화가 전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오름이 있었다. 현재 제주도의 거주민들과 방

문자들이 오름을 제주도의 대표경관으로 인식하듯이, 과거 원주민들에게도 오름은 그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던 주요 지형이었다.

주요어 : �제주도, 중산간, 오름, 과거 경관 변화, 목축, 화분, 세립탄편

Abstract : Based on paleolimnological records from Mulyeongari swamp, Jeju Island, we reconstructed the 
history of landscape change in Jeju mid-mountain area. Before agriculture, the mid-mountain area of Jeju 
Island was mostly forested land, unlike the present situation. At that time, grasses were scattered only on some 
oreums (small volcanic cones in Jeju dialect). Because barren soils of Jeju did not allow immigrant farmers 
from the peninsula to produce enough food for household, they seem to have turned their attention to the 
livestock farming using oreum grasses. Since then, intensive horse raising continued through the period of 
Goryeo and Joseon Dynasties in Jeju Island. Our pollen and charcoal records indicate that the size of pastures 
began to increase rapidly ca. AD 1100 when the Goryeo Dynasty annexed the Tamra Kingdom. By the end 
of the 13th century, pastures of Tamra Ranch established by the Yuan Dynasty, were extensively expanded 
to have a similar size to the present grassland. These artificial landscapes of the mid-mountain area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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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주 중산간 지역은 면적의 절반 정도가 평평한 초

원지대로 이루어져 있다(국토지리정보원, 2013). 제

주의 온난습윤한 기후를 무색하게 하는 초지 경관이 

매우 특징적이다. 이곳에 점점이 분포하고 있는 오름

이나 곶자왈과 같은 독특한 지형 또한 중산간 지대의 

이국적 풍취를 더한다. 넓게 분포하고 있는 초지는 오

랜 기간 목축의 결과 인위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곶

자왈에서 빽빽이 자라는 난대성 수목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은 해안지역과 한라산 

산지를 나누는 중간 지대로, 대체로 해발고도 200-

600m 사이에 위치한다. 투수성이 높은 지질 특성으

로 영구 하천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반면 지하수는 풍

부하게 분포한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지하수를 이용

한 생수 개발이 활발하다. 

중산간 지대에는 제주도를 상징하는 수많은 오름

들이 분포한다. 긴 세월을 거치면서 오름들의 형태도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전체가 초지로 덮인 오름

들도 있고 정상부에 습지나 화구호가 위치한 오름들

도 있다. 내외부인을 막론하고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

를 떠올릴 때 오름이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름과 중산간 지대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띠게 된 

것인지 여전히 잘 모른다. 중산간 지대에 대한 환경사 

연구가 미진한 점은 그래서 아쉬움을 준다. 

중산간 지대의 초지가 언제부터 조성되었는지 아

직까지 확실하게 확인된 바 없다. 원나라가 제주도를 

점령하고 목장을 설치한 이후부터 이곳에서 본격적

인 목축활동이 전개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만, 실제 우마 사육은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이 정설이다(김남영 등, 2018). 제주도는 독특하고 고

유한 역사와 문화 탓에 학계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

심도 높은 곳이다. 그럼에도 (역사문헌에서 찾기 어려

운) 거시적인 측면의 인간 교란사에 대한 정보는 매

우 부족한 상황이다. 제주도에서 농경이나 목축이 언

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시작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주

변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다. 본 글에서는 물영아리 오름에서 채취한 퇴적물 시

료의 자연과학적 분석을 통해 과거 중산간 지역의 환

경 변화를 복원해 보고 이를 역사적 사실과 연결시켜 

당시 상황을 유추하고자 한다. 

2. 연구지역 및 연구방법

연구지역인 물영아리 오름이 위치한 제주도는 해

양성 기후에 많은 영향을 받아 한반도 내륙에 비해 상

대적으로 온화하며 기온의 연교차가 적게 나타난다. 

물영아리와 근거리에 있는 제주도 남부 서귀포시의 

경우 지난 30년간 1월 평균 기온이 5.4℃, 8월 평균 

기온이 26.3 ℃ 정도였다. 서귀포시의 연평균 강수량

은 1967 mm로 국내 74개 관측지역 중 두 번째로 높

다(기상청, 2018). 제주도의 동부 및 남부 지역은 특

히 비가 많이 내리고 습한데, 이는 쿠로시오 난류의 

지류인 쓰시마 난류와 관련이 깊다. 쓰시마 난류는 제

주의 겨울 몬순을 약화시켜 내륙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화하고 습한 겨울을 가져온다. 반면, 제주도는 태풍

과 같은 열대성 저기압의 이동 경로에 위치해 있어 하

계에는 수해를 자주 겪는 편이다. 제주도 기후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중앙부에 높은 한라산이 위치해 있

어 지형성 강우의 영향으로 고도별 강수량의 차이가 

remained largely unchanged until now due to continuous livestock activities during the Goryeo and Joseon 
Dynasties. Thus, it is likely that the presence of grassy oreums led to a unique herding culture in Jeju Island. 
As the current residents and visitors of Jeju Island perceive the oreum as the representative landscape of Jeju 
Island, to the past residents the oreum was a major landmark that had a great influence on their real life.

Key Words : Jeju Island, mid-mountain area, oreum, landscape change, livestock farming, pollen, charc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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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고도에 따른 기온의 강하와 

강수량의 증가로 제주도의 식생은 고도별로 독특한 

분포를 보인다. 이로 인해 절대적 면적에 비해 한라산

의 식물다양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물영아리 오름이 

위치한 동부 사면의 고도별 식생을 간단히 기술하면, 

해안에서 해발고도 500m까지는 상록활엽림이, 500-

1350m까지는 낙엽활엽림이, 1350-1500m까지는 

낙엽활엽수와 침엽수의 혼합림이, 1500-1800m까지

는 침엽림이, 1800-1950m까지는 고지대 관목림과 

초원이 주된 경관을 형성한다. 그러나 저지대의 경우 

계곡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랜 기간 밭농

경이나 과수 재배 그리고 목축 등이 이루어져 자연적

인 식생을 찾아보기 어렵다(차종환, 1969; 오구균 등, 

2007). 

제주도의 물영아리습지는 현재 람사습지로 선정된 

보호지역으로 경사가 가파르고 접근하기 힘든 여건 

탓에 관광지로 개발되기 전까지는 인간의 영향이 거

의 없었던 곳이다. 인근 거주민들이 오름 주변에 방풍

림 용으로 삼나무와 소나무를 심기 시작했던 1900년

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사람으로 인한 교란이 나타난

다. 따라서 과거 기후변화를 복원하기에는 최적의 장

소라 할 수 있으며 한반도에서는 찾기 어려운 후기 홀

로세의 고기후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다. 본 연

구진은 러시안 이탄 코어러를 이용하여 4m 길이의 

퇴적물 코어를 물영아리(33°22′09″N, 126°41′36″E; 

그림 1)에서 채취하였고, 이 퇴적물로부터 2cm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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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와 b: 연구지역 (제주도 물영아리, 동수악, 하논), c: 퇴적물 코어 채취 지점, d: 분화구 내에서 코어링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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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분 자료, 14개의 AMS 탄소 연대치, 여타 기본적

인 지화학적 분석(입도, LOI, 대자율, 규조류, 탄소안

정동위원소, TS, C/N) 자료들을 확보한 바 있다(Park 

et al., 2016, 2017).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고기후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환경 교란 역사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 

퇴적물 코어의 상단부(10-120cm 깊이)에 세립탄편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대략 AD 900-

AD 1930년 동안의 세립탄편 연간 유입량 자료를 확

보할 수 있었다. 포인트 카운팅 방법(point counting 

technique)으로 화분 슬라이드 속의 탄편을 분석하

여 탄편 농도(mm2/cm3)를 산출한 후, 이에 퇴적율

(cm/year)을 곱해서 탄편의 연간 유입량을 얻었다

(Clark, 1982). 이 탄편 자료와 이전 연구에서 확보한 

화분 자료를 토대로 동 시기 인간의 환경 교란사를 복

원하였다. 

연구결과를 논할 때 재차 언급하겠지만, 물영아리

의 모든 프록시 자료는 대부분 기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자료를 통해 인간의 영향을 정확히 추정하

기는 쉽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새롭게 본 연구를 통해 

확보된 세립탄편 자료 외에 (기존 자료 중에서는) 소

나무 화분 자료만을 활용하였다. 소나무 화분은 양 측

에 달려 있는 공기주머니 덕에 상대적으로 먼거리의 

이동이 가능하여 대체로 넓은 지역의 환경변화를 지

시하는 경우가 많다(Schwendemann et al., 2007). 

크기가 작은 세립탄편 또한 바람 혹은 강물에 의해 화

재 지점에서 상당히 멀리 위치한 곳까지 이동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Whitlock and Larsen, 2001). 세립탄

편과 소나무 화분이 갖는 장거리 비산의 특성 상, 이

들 두 프록시 자료가 인간의 영향이 적었던 물영아리 

오름의 국지적 식생 변화를 보여주기 보다는 제주도 

전역에 걸친 인간의 환경 교란 양상을 보여준다고 판

단하였다. 따라서 이 두 자료만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3. 연구결과 및 논의

1) 중산간과 오름의 원식생

인간의 농경과 목축 행위가 주변 환경을 변화시켰

던 과정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원식생을 정확하게 밝

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화분 분석을 통해 

시기별 식생이 복원되면 인간의 영향을 받기 전 원식

생을 밝히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화분 분석 결과가 

과거 식생을 100%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못한다. 식

물별로 상이한 화분 생산량과 비산 거리 그리고 탁

월풍의 영향과 종 수준의 동정이 어려운 점 등 화분 

자료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화분을 이용한 고생태학 연구의 오

랜 역사에서 보듯이 대략적인 식생 변화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퇴적물 속의 화분은 꽤 신뢰할 만한 프록시

(proxy)이다. 최근의 학계에서는 고해상 화분 자료로

부터 식생 변화 뿐 아니라 과거 기후 변화의 추이와 

메커니즘까지 함께 밝히려 하고 있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화분 자료를 활용하여 고환

경을 정확하게 복원하기 위해서는 자료에서 탐지되

는 식생 변화가 과연 인간의 영향에 의한 것인지 기후 

변화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

나 화분 자료에만 의지하여 홀로세 후기 특정 지역의 

식생변화를 일으킨 주된 동인을 파악하기란 거의 불

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한 퇴적물 시료로부터 화분을 

포함한 멀티프록시(multiproxy) 자료를 확보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는 제주도 중산간과 오름의 원식생을 파악하기 위해 

하논과 물영아리 연구결과를 활용하고자 한다. 두 연

구에서 저자들은 다양한 멀티프록시 자료와의 비교

를 통해 화분 자료들을 보다 면밀하게 해석한 바 있다

(Park et al., 2014a, 2014b; Park et al., 2016)

제주 서귀포 인근의 하논 화분 자료의 경우, 아쉽게

도 농경활동으로 인해 퇴적물의 상단부가 교란되어 

약 7000년 전(이하 BP) 이후의 정보는 누락되어 있으

므로, 홀로세 초중기 식생 변화 정도만 파악이 가능

하다. 수목 화분 위주로 자료를 살펴보면, 영거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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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기가 끝나고 홀로세가 시작된 12,800BP경부터 

8000BP경까지는 팽나무(Celtis)가 크게 우점하였으

나 이후 난대성 수종들인 상록성 참나무(Cyclobala-

nopsis)와 구실잣밤나무(Castanopsis)가 급속하게 증

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8000BP는 한반도가 위치한 

위도 대에서 홀로세 기후 최적기(Holocene Climate 

Optimum)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Zhou et 

al., 2016). 우점 수목이 팽나무에서 상록성 참나무와 

구실잣밤나무로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제주도 남부 

지역 또한 당시 지속적인 온난습윤화 과정을 거쳤음

을 알 수 있다(Park et al., 2014b). 이와 같이 홀로세 

기후 최적기에 제주도 해안지역은 대부분 난대성 수

종으로 덮여 있었다. 현재 제주도 저지대의 계곡에서

만 일부 관찰되는 식생 모습과 유사했을 것으로 판단

된다. 그렇다면 중산간 지대의 과거 식생은 어떠했을

까? 현재 제주도에서 중산간(해발고도 200-600m)

으로 간주되는 지역의 절반 정도는 초지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를 농경 행위에 의해 조성

된 것으로 본다(김상호 1979). 중산간의 과거 원식생

은 최근에 보고된 물영아리 습지의 화분 자료로부터 

일부 추정이 가능하다(Park et al., 2016). 이 자료의 

홀로세 후기(2000BP 이후) 화분 군집들을 볼 때, 과

거 중산간 지대는 대부분 참나무(Quercus), 서어나무

(Carpinus), 느릅나무(Ulmus) 등으로 구성된 원시림

으로 덮여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영아리 자료는 하논 자료와 달리 홀로세 중후

기의 식생변화와 기후변화를 지시한다. 물영아리 오

름은 해발고도 380m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비고가 

128m로 정상부의 고도는 508m 정도이다. 물영아리 

화분 자료는 대략 4800BP-0BP 간 물영아리 분화구 

내의 식생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그림 2). 그런데 

제주도의 전반적인 기후 특성을 고려할 때, 4800BP-

1900BP까지의 물영아리 분화구의 식생은 그야말로 

매우 독특했다. 다시 말하면, 당시 기후에 적합하지 

않은 식생들이 주로 서식하고 있었다. 참나무와 소

나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본토의 화분자료와

는 달리 물영아리 화분 자료에서는 이 시기에 쑥속

(Artemisia) 화분과 벼과(Paaceae) 화분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물영아리 오름에 초본류가 많이 서식

했던 이유는 오름이 갖는 지형적, 토양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오름 사면은 수목들이 정

착하기 어려운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오름은 

사면의 경사가 매우 급하다. 또한 오름을 구성하고 있

는 스코리아는 가벼워 잘 흘러내린다. 식생 유입이 어

려우므로 유기물의 공급은 부족하고 지속적인 침식

에 노출된다. 오름이 형성되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라

도 수목이 정착하고 성장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

경이다. 중산간의 원시림 사이 사이로 솟아 있는 수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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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물영아리 습지 화분 분석 다이어그램 (Park et al., 2016)



- 158 -

박정재·진종헌

은 초지 오름들은 보기에도 매우 독특했을 것이다. 

물영아리로부터 멀지 않은 동수악의 화분 자료에

서도 약 2000BP까지 초본류가 우점하는 모습이 잘 

나타난다. 동수악 오름의 형성 시기는 퇴적물 연대측

정 결과에 따르면 7000BP 정도이다(Lim and Fu-

jiki, 2011). 이와 가까이 위치한 물영아리 또한 비슷

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온난습윤한 기후

환경에도 불구하고 두 오름 모두 생성 후 5000년이

라는 긴 시간 동안 초지 오름으로만 존재했다. 그만

큼 수목들이 들어오기 힘든 환경이라는 점을 방증한

다. 2000BP에 들어서야 서어나무가 빠르게 유입되면

서 내측 사면이 빽빽한 산림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 

2000BP는 태평양에 면해있는 동아시아 해안 지역에

서는 대동소이하게 습윤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척박했던 오름에 서어나무숲이 

정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Park, 2017). 

2) 소나무 화분과 세립탄편

원시림과 오름으로 구성된 제주도 중산간 지대의 

독특한 경관은 농경의 전래와 함께 바뀌기 시작한다. 

제주도로 농경이 언제 전래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

다.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의 벼농경 전파 시기를 약 

2800-2300BP로 잡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임

을 고려할 때 제주도 또한 유사한 시기에 본격적인 농

경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추측할 뿐이다. 최근의 고고

학 연구 또한 제주도에서 송국리 문화의 전파로 벼농

경이 시작된 시점을 2500-2000BP로 추정하고 있다

(Kim et al., 2018). 그러나 벼농사가 적합하지 않은 

제주도에서 쌀은 주식으로 기능하지 못했다. 오랜 기

간 지역 엘리트들의 권위를 공고히 하는 과시용의 먹

거리에 불과했다(Kim et al., 2018). 벼농사 자체가 

쉽지 않은 지역이었으므로 농경에 따른 생태 교란은 

크지 않았다. 제주도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송국리 

문화 취락들은 해안에 위치한다. 섬으로 이주한 후에

는 어로와 채집이 중요한 생활 수단이었음을 방증한

다. 제주도의 송국리 문화 농경은 주로 보리나 잡곡류

의 밭농사 위주였으며 이조차 생업경제의 보조 역할

에 머물렀다(김민구·권경숙, 2010).

물영아리 화분 자료에서 관련 정보를 약간이나마 

찾아볼 수 있다. 물영아리 자료가 대부분 기후 변화

를 보여주고 있어 과거 인간의 교란을 정확히 복원하

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술했듯

이 소나무 화분과 세립탄편 자료는 광범위한 지역의 

환경 변화를 지시하고 있어 이들을 통해 대략적인 추

정이 가능하다. 우선 소나무 화분 비율은 4800BP부

터 1700BP까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그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한다(그림 2). 그리고 

1200BP부터 800BP 사이에 소나무 비율이 상대적으

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자료로부터 당시 해

안지대 일부에서만 서식하고 있던 해송(곰솔)이 (인

간의 교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700BP부터 중산

간 지대 쪽으로 전진해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200BP-800BP에 이르면 꽤 넓은 지역에 해송이 서

식하게 된다. 밭농경이나 목축 활동을 위한 화입에 의

해 공간이 생기고 이 곳으로 햇빛을 좋아하고 빨리 성

장하는 소나무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초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산간 지역에서 

해송이 서식하고 있음을 임상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그림 3). 이는 과거 제주도에서 인간의 교란행위가 

있었을 때 해송의 점유면적이 넓어졌다는 추정을 논

리적으로 뒷받침 해준다. 

세립탄편 자료는 보다 면밀한 분석을 가능케 한다

(그림 4). 세립탄편 유입량은 AD 1150년부터 가파

르게 증가하다가 AD 1250-AD 1300에 정점에 이르

고 그 후로 급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탐라국은 

AD 1105년(숙종 10년)에 고려의 군현 체제로 편입되

었고, AD 1153년(의종 7년)에는 본격적으로 현령관

이 본토에서 파견되면서 고려 정부가 제주를 직접 관

할하기 시작한다. 당시 늘어난 조공의 압박 등으로 주

민들의 화입이 더욱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제

주현에서는 양수의 난(AD 1168) 등 본토에서 부임한 

관리의 침탈에 반기를 든 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전영준, 2017). AD 1250년 이후로 세립탄편의 

유입량이 최정점에 이르는데, 이는 몽골 군대가 제주

도를 점령한 후 말 목장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화입 

작업을 수행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세립탄편 자료에는 인간의 영향과 함께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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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도 함께 반영되어 있어 보다 세심한 해석이 요

구된다. 물영아리의 멀티프록시 자료에 따르면, 제주

도의 경우 AD 1150에서 AD 1300까지는 대체로 건

조했고 이후로는 대체로 습했다(Park et al., 2017). 

이러한 기후 변화에 따라 세립탄편의 유입량도 영향

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목장이 대규모로 조성되

던 시기와 기후적으로 건조했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당시 인간의 화입에 따른 환경 변화가 더욱 극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탐라목장기의 후반기에 들어

서면 세립탄편의 유입량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모습

을 볼 수 있다. 이는 습윤한 기후와도 관련이 있겠지

만, 무엇보다도 목초지를 새로이 조성하기 위해 많은 

나무를 제거할 필요가 있었던 전반기와는 달리, 후반

기에는 이미 조성된 초지를 유지하는 정도면 목축 활

동을 영위하기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후

반기에 세립탄편 양의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은 이 시

기에 광범위한 목초지의 형태가 거의 갖춰졌음을 의

미한다. 이후 15세기 중반 즈음에 10개의 작은 목장

(십소장)으로 구성된 제주한라산목장이 중산간 지역

에 설치된다(김동전·강만익, 2015). 뚜렷하지는 않지

만 동시기에 세립탄편 양이 증가하는 모습을 자료에

서 확인할 수 있다. 국영목장을 설치하면서 초지의 범

위가 약간 더 확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

적으로 조선시대의 세립탄편 양이 매우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 점령기에 넓은 목초지가 이미 조성된 덕

에 이후에는 대규모 화입이 필요 없었던 것 같다. 당

시 습윤했던 기후도 산불을 어느 정도 억누르는 역할

을 했을 것이다.

다시 소나무 화분 자료로 돌아가 보면, AD 1100년 

즈음부터 소나무 화분의 비율이 급감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4). 고려의 군현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시점

부터 소나무의 개체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

이는데, 기후와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인간의 교란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전술했듯이, 해송들은 인간의 

농경/목축 행위 덕에 열린 중산간 지대의 일부 공간

으로 빠르게 유입되었다. 인간의 간접적인 도움을 받

아 서식 영역을 넓혔던 해송들은 그러나 목초지를 확

대하는 과정에서는 반대로 인간에 의해 직접 제거된

다. 대형 목장이 설치되었던 원 점령기부터 대략 AD 

1650까지 소나무 화분 비율은 매우 낮은 수치를 유지

한다. 이는 그 기간 동안 중산간 지대에서 목축 활동

이 대규모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16세기 후반부터 소나무 화분 비율이 다시 증가하

기 시작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부분이다. 목축지 면

그림 3. 제주도 소나무림 분포(산림청, 2015). 제주도의 해송은 해안에서 해발 1,100m까지 분포하며 적송은 600m 이상 고지대

에만 분포(이임영, 2013). 지도에서 보듯이 중산간지대(특히 북사면)에 많은 해송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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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기존에 비해 감소했거나 목장 관리가 부실해졌

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제주도에서 18세

기 후반까지 사육 마필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는 기록에 비추어 볼 때(김동전·강만익, 2015) 전자

의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십소장이 설치된 15세기 

경부터 우마가 해안지대의 농지를 훼손하지 못하도

록 중산간지대의 아랫부분에 잣성이 축조되기 시작

한다. 이러한 작업은 17세기 중반까지 이어졌다(강만

익, 2009). 잣성의 축조를 통해 전체적인 목축 면적은 

감소했지만 보다 집약적인 목축 활동이 가능해졌다. 

해송의 개체수는 목축활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진 해안

지대를 중심으로 다시 증가했을 것이다. 효율적이면

서 집약적인 목축 활동은 사육 마필의 증가로 이어졌

다. 이는 조선시대 후기 여타 지역에서 마필의 수가 

감소했던 상황과는 달랐다. 당시는 임진왜란 이후 화

포 등이 전래되면서 말의 가치가 하락하던 시기로, 실

제 조선시대 목장들 중 상당 수가 폐지 또는 축소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선조 27년(1594)에는 40여개의 

목장이 폐지되기도 하였고 숙종 연간에는 목장전이 

농민들에게 분배되면서 7개의 목장이 경작지로 바뀐 

경우도 있었다(박찬식, 1993). 

한편, 20세기 초에는 소나무 화분의 비율이 급증하

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일제강점기 때 해송과 삼나

무 등을 다수 식재하면서 제주도의 식생에 큰 변화가 

일어난 상황을 지시한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많은 해송들이 고사하고 있어 심각한 

생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주

도의 현 기후가 소나무들의 생육에 적합하지 않기 때

문에 자연적으로 천이되는 과정에서 병충해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보기도 한다(제주특별자치도, 2014). 

실제 해안지대나 중산간지대의 해송들은 목축으로 

교란된 공간에 유입되었거나 일제강점기 때 인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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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물영아리 습지 퇴적물의 세립탄편 유입량(왼쪽)과 소나무화분 비율(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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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산간 지역의 과거 경관 변화와 인간 그리고 오름의 환경사적 의미

으로 식재된 것들이기 때문에 천이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삼나무 화분 또한 흥미로

운 사실을 시사한다. 제주도의 삼나무들은 모두 일제 

강점기 때 식재된 일본삼나무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물영아리의 화분 자료를 보면 제주도에 삼나무가 원

래부터 존재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가져온 삼나무들을 주로 심은 것은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당시 제주도에서도 삼나무는 서식하

고 있었다. 

3) 목축과 중산간의 경관 변화

이전 장에서, 인간의 교란에 의해 유발된 중산간 지

대의 식생 변화 과정을 살펴봤다. 이러한 식생 변화

가 인간의 목축 행위로 파생된 결과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본토와 달리 제주도에서 목

축활동이 특히 활발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우리

가 보고 있는 제주도의 광범위한 초지는 목축의 결과

이지 원인은 아니다. 2300년 전 즈음해서 벼농경 문

화와 함께 제주도로 이동해 온 농경민들은 당시 어로

와 수렵채집을 생활 기반으로 하는 원주민들과 섞였

을 것이다. 그러나 화산섬인 제주도는 지질적인 이유

로 농경에 적합하지 않아 벼농경은 물론 밭농경도 힘

든 곳이었다. 지금도 중산간 지대에서 밭 면적은 6%

에도 미치지 못한다(국토지리정보원, 2013). 따라서 

제주도에 초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는 근본 원인을 주

로 화전농경에서 찾았던 김상호(1979)의 주장에는 동

의하기 어렵다. 그는 화전 농경으로 기조성된 초지가 

목축에 적합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우마 사육이 활

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제주도의 

낮은 인구밀도, 해안 중심의 인구분포, 농경에 부적합

한 토지 등을 고려할 때 중산간 지대에서 저밀도의 밭

농경을 통해 광활한 초지가 조성되었을 가능성은 높

지 않다. 김상호(1979)는 화전농경에 의해 조성된 초

지를 몽골인이 목장으로 이용했다고 추정했다. 그러

나 원점령 이전에 이미 제주도에서는 목축행위가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김일우, 2005). 원점령 이

전부터 존재했던 초지는 일부 화전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나 주로 목축의 결과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반도나 일본에서 벼농경이 전파되면서 식생이 

뚜렷하게 변화하는 과정은 여러 고환경 연구 결과에

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제주도는 예외였다. 농경 문

화가 제주도에서는 뿌리내리지 못했다. 추측건대, 당

시 농경민들은 화전농경을 통해 충분한 양의 식량을 

확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상당수가 농경 기술을 버

리고 대신 어로나 수렵채집으로 생활을 영위했을 가

능성이 크다. 농경을 포기한 이들 가운데 일부가 중산

간 지대에 점점이 분포하고 있는 초지 오름들을 보면

서 목축의 가능성을 발견했을 수 있다. 이후 인구 밀

도가 높아지고 가축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름 뿐 아

니라 중산간 전체에서 방목을 하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꼈을 것이고, 이는 인위적인 대형 화입으로 이어졌

을 것이다. 몽고인이 목장을 설치한 이후 중산간 지대

의 초지화가 더욱 가속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몽고인

이 처음 진입했을 때 이 지역은 이미 고려인들의 목축

으로 교란이 상당히 진행된 후였다(김일우, 2005). 몽

고인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목장을 설치하고자 마음

을 먹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제주도의 초지 경관이 자

기네들의 고향 땅과 엇비슷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결국 오름이 존재했기 때문에 제주도의 독특한 목

축 문화가 전개될 수 있었다고 본다. 제주도는 아열대

성 기후 때문에 전체적으로 초지가 발달하기 힘든 곳

이다. 그러나 경사가 급하고 토양이 쉽게 흘러내려 침

식에 취약한 오름 지형은 나무에게는 거칠었지만 풀

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이로웠다. 오름의 초지는 척박

한 섬 땅에 들어온 본토의 농경민들에게 작물농경에

서 목축으로 관심을 돌리도록 했고, 이는 원점령기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집약적인 우마 사육으로 이어

진 과정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오름에 대해 갖는 느낌이 특별하

듯이 과거 제주도의 사람들에게도 오름은 특별했다. 

과거 오름이 직간접적으로 제주도 사회와 자연에 미

친 영향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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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제주도 중산간에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초지와 다

양한 형태의 수많은 오름들은 우리에게 독특한 영감

을 준다. 이 독특함은 본토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풍경

으로 어딘지 모르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느낌과 연결

되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중산간/오름 경관이 형성된 과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연구결과가 제시된 적은 없었다. 중산간

과 오름은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을 뿐 아니

라 지리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연구 소재임에도, 

지금까지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학술적인 논의의 여

지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 연구의 의의는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는 제주도의 습지 퇴적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과거 중

산간 지대와 오름의 경관 변화 과정을 추정하였고 그 

내용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농경이나 목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제주도의 중산간지역은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대부

분 참나무, 서어나무, 느릅나무 등의 나무들로 이루어

진 산림지대였다. 단, 당시에도 중산간의 일부 오름에

는 지형적/토양적 특징 탓에 초지가 산재하여 분포하

고 있었다. 본토에서 이동해 들어온 농경민들은 오름

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초지를 활용하였다. 그들

은 척박한 섬 환경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경에 매

달리기 보다는 이곳에서 우마를 사육하는데 힘을 쏟

은 것으로 보인다. 화분과 세립탄편 분석 결과에 따르

면, 중산간지역에 목축을 위한 초지 확장이 본격적으

로 이루어진 것은 탐라국이 고려의 군현 체제로 편입

된 AD 1100년경부터이다. 이후 13세기 말에 원나라

가 제주도의 초지 위에 탐라목장을 설치하는 과정에

서 이미 현재와 유사한 크기와 형태의 광활한 초지가 

조성된다. 중산간의 이러한 인위적 경관은 고려 및 조

선시대에 걸친 지속적인 목축 활동의 영향으로 지금

까지 대부분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제주도의 독특한 목축문화가 전개될 수 있었던 배

경에는 오름이 있다. 중산간과 오름은 과거 원주민들

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현

재에도 제주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된 요소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이들의 환경사는 되돌아 볼 가

치가 충분하다. 앞으로 중산간의 식생 변화를 보여주

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생각으로, 이 지역의 과

거 경관 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복원하여 중산간과 오

름이 갖는 환경사적 의미를 확장하고 정교화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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